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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토트넘사진)이 잉글랜드 프

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0162017시즌 첫

출전에서토트넘이적후한경기에서가

장 많은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존재감

을과시했다

손흥민은 10일(한국시간) 영국스토크

온 트렌트의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린정규리그 4라운드스토크시티원정

전에 선발 출전 2골 1어시스트로 팀의

40 대승을이끌었다

손흥민은전반 41분과후반 11분 연속

골을 터뜨렸고 후반 25분 해리 케인의

득점까지도왔다

지난해 여름 레버쿠젠(독일)에서 토트

넘으로 온 손흥민은 정규리그 경기에서

2개 이상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볼프스부르

크(독일) 이적설 등에 시달렸던 손흥민

은 이날 활약으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됐

던 팀 내 주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됐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와일

드카드로 출전 8강 탈락을 맛본 손흥민

은 지난 1일 A대표팀의 2018 러시아 월

드컵 축구대회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중

국과 1차전에 나섰지만 공격 포인트가

없었다

손흥민은 이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

그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다음

달 6일과 11일 예정된카타르 이란과월

드컵 예선 3 4차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

였다 연합뉴스

패럴림픽광주전남선수들

부상아픔딛고희망의메달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패럴림픽 선수

들이리우에서메달소식을전해왔다

김근수(43광주시장애인사격팀)가 첫

출전한올림픽에서값진메달을일궈냈다

김근수는 11일(한국시간) 브라질리우데

자네이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2016 리우패

럴림픽 R4 혼성 10 공기소총입사부문

에서1894점을쏴동메달을목에걸었다

그는 43살에 태극마크를달고처음으로

패럴림픽무대에서는 꿈을이뤄낸데이

어 올림픽 메달까지 획득하는 기쁨을 누

리게 됐다 김근수는 이날 7위로 예선을

통과한 뒤 놀라운 집중력으로 동메달을

확보했다

김근수는지난 2001년 건설현장추락사

고로척수지체장애인이된뒤생활체육으

로사격을접했고이후본격적으로장애인

사격선수의길에들어섰다

그의 메달은 광주지역 6만9000여명 장

애인들에게기쁨과희망을전했다는점에

서 의미도 적지 않다 또 체육계 안팎에서

는 광주시의 장애인 체육을 위한 선제적

지원의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광주시

는지난 6월윤금석감독을중심으로김근

수(지체장애 1급SH2 소총)이지석(

)김정남(SH1권총)이유정(여SH

1소총) 등 4명으로 이뤄진 장애인사격팀

을창단한바있다

유도의 서하나(여29전남장애인체육

회)도 불굴의 의지로 올림픽 메달리스트

의꿈을이뤘다 끊이질않는부상과시력

이나빠지는장애조건에도불구 꿈을 포

기하지않는도전의식의결과라는점에서

의미가남다르다

서하나는 지난 10일 열린 장애등급 B3

여자 57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이날중국왕리징과의동메달결정전

에서먼저지도를받았지만감아치기기술

로 유효를 따내며 경기를 뒤집었다 비장

애인 유도 선수 출신으로 시력 장애에도

좌절하지않고유도에대한열정으로이뤄

낸결과다

서하나는초등학교시절사고로한눈의

시력을잃었다 그는 장애에도불구 2011

년2013년 국가대표로 선발돼 유니버시

아드대회에출전하는등실력을인정받았

다 하지만 끊이질 않는 부상으로 지난

2014년 은퇴했던 그는 유도에 대한 꿈을

접지 못했고 최근 장애인 유도 선수로 새

출발을했다 서하나는올해훈련중오른

쪽 발등뼈 부상에도 불굴의 의지로 부상

투혼을 이겨내고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

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김근수 43세첫출전공기소총 10동메달

유도동메달서하나 국가대표은퇴뒤재기성공

사격김근수 유도서하나

11일광주시서구염주동빛고을체육관에서열린 2016 SK핸드볼코리아리그여자부

광주도시공사와경남개발공사경기에서광주도시공사강경민이슛을시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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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2골 1도움EPL 멋진스타트

토트넘 40 승리 이끌어

광주도시公 아쉬운무승부


